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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영화제는 오는 11월에 열

리는 8회 광주여성영화제를 함께 이

끌어 갈 스태프를 모집한다 모집분야

는 홍보와 운영으로 5명 내외다

여성영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인터뷰 심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된

이들은 8월25일 워크숍 후 8월28일부

터 11월27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광주 여성영화제는 여성의 삶을 주

제로 한 영화제로 2010년 성 평등 확

산을 위한 1회 여성 영화제를 시작으

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광주

여성영화제 홈페이지(http(ht�

tpcafedaumnetwffig)를 통

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영화제 사무

국(0625156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재기자ej6621@kwangjucokr

웹툰 운빨 로맨스가 드라마에 이

어 연극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연극은 오는 20일까지 NEW 상

무지구 기분 좋은 극장에서 진행된다

김달님 원작 웹툰 운빨 로맨스는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네티즌 평점

을 기록한 웹툰이며 류준열 황정음

주연 드라마로 제작돼 올해 5월 MBC

TV에서 방영된 바 있다

연극은 평소 자신이 운이 없다고 여

겨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운명을 극복

해보려는 점보늬와 어린 나이에 건

물주로 성공한 알뜰남이자 자신의 의

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제택후가 주인공이다

연극은 정해진 운명을 믿는 여자와

개인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하는 남자

이 둘 사이에서 펼쳐지는 달콤하고 짠

맛 나는 사랑을 그렸다

만13세 이상 관람가능하며 화요

일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일요

일 오후 3시6시 공휴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전석 3만 원 문의 1600

6689 전은재기자ej6621@

웹툰 운빨 로맨스 연극으로만난다

20일까지기분좋은극장

광주여성영화제스태프 20일까지모집

(사)광주예술인회가 발행하는 소나무

2017년 여름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 기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에 맞춰 지역 문화전문가들이 제안한 새

정부에 바라는 글이다 박형동 전남문인

협회장 등 필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의 활성화 균형감 있는 문화 예술 정책 실

현 등을 요구했다

두번째특집 기사로는 올해 지정 30주년

을 맞은 예술의 거리의 현 상황과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는 글을 실었다

한희원정운학윤남웅등 지역 작가 45

명이 참여해 제작한 양림동 근대 역사문

화의 거리 간판 개선 작업 스케치는 풍성

한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김정호 향토사학자는 아시아문화전

당이 들어서면

서 옛 전남도청

을 비롯해 광주

의옛관아 건물

들이 사라져 버

린 현실을 비판

하는 글을 기고

했다

그밖에 오병

희광주시립미술관학예사가 남도가낳은

색의 예술가 윤재우 작가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글을 실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

당에서 열리고 있는 황영성전우제길미

술관에서 열린 문빅토르초대전 광주와

부산에서 잇따라 열린 정운태 조각전 등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 소식도 담았다 문

의 0622283456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인들이文정부에바라는문화정책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기반 문

화융합관광사업단(단장강신겸문화

전문대학원 교수)이 4일 오후 4시 용

지관 414호에서 전문가초청강연을 개

최한다

들뢰즈를 통해본팬아트와팬픽션

의 교차보기(Deleuze & Crossover

Fan ArtFiction)라는 주제로 열리

는 이번강연의강사는미국 일리노이

대학(로라 헤트릭(Laura J Hetrick

PhD사진)교수이다

헤트릭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철학

자 들뢰즈와 가타리의 개념을 빌려

팬들이 재창조한 팬아트와 팬픽션이

어떻게 장르의 확장과 원본작품인 예

술과 소설의 재구

성을 창출했는지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논의할 예정

이다

헤 트 릭 (Het�

rick) 교수는 오하

이오 주립대학교에서 Art Educa�

tion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

재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예술교육학

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국제저

명지인 VISUAL ARTS RESEARCH

JOURNAL의 공동편집장으로 활동

하고 있다 문의 0625304087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들뢰즈와팬아트전남대 석학초청강연

소나무 여름호발간

광주 두드리 에든버러프린지페스티벌참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타악연구회 두

드리와 어린이국악단아리솔단원들이 세

계적인 축제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

참가한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에딘버

러프린지 페스티벌에참여하는경우가 거

의 없어눈길을끈다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은 제2차 세

계대전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의 정신을

치유하려는목적으로 1947년에 시작된축

제이다 해마다 8월중순부터 3주 동안 영

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리며 오페

라클래식음악 연극춤비주얼아트분

야에서 활약하는 여러나라의 공연팀로꾸

며진다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올

해 페스티벌에는 모두 2만5000여 개의 공

연팀이참가할것으로 알려졌다

전통타악기 연구회 두드리는우도농악

채상판굿 등의 여러 작품으로 교육 및 공

연횔동을 하는 단체다 지난해에는 어린

이 국악단 아리솔을 창단해 전통타악에

대해 어린이들까지 관심을갖고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활동중이다

두드리는 올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

술을 해외까지 널리 알리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펼치기 위해 지난 2월참

가를 신청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참가하는학생은 월봉

중 이동주군을 비롯한 동곡초 이지현양

이지훈군 월계초 안시형양 안재민군 등

총 13명이다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를담아 어린

이 국악단아리솔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

원센터와 함께 사흘간 무대에 오른다 어

린이 단원들은 5일7일 오후 4시부터 1

시간 동안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아리

솔의 사물판굿을 시작으로두드리단원들

의 고깔설장구 삼도사물놀이로흥을더

하며 피리산조와 채상설장구로 우리나라

의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을 선보인다 마

지막에 펼쳐지는 전통연희풍물 한마당은

부포 채상소고 줄공 버나 사자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이포함돼있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사물 판굿은

2014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농악을 작품화한 것이다

이어지는 고깔 설장구는 지방무형문화재

우도농악 17호로선정된 작품이다

삼도 사물놀이는 꽹과리 장구 북 징

네 가지악기가 어우러지는놀이로농악의

일부 가락을앉아서 연주하는 한국 최고의

타악연주다 두드리와 아리솔 단원이 함

께 사물놀이의빠르고 신나는 가락을선보

일 예정이다

전통연희풍물 한마당이 대미를 장식한

다 다양한 전통문화예술이 포함된 이 무

대에는북한 해서 지방에서 전승되는 대보

름 전후의 민속놀이로 액운과 잡귀를 물

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사자놀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

을 기원하는 마음을표현한다

이시영 두드리 대표는 에든버러 공연

을 위해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다 공연

을 준비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열정을갖게

되고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국제대회에서

선보이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을 것이

라며 내년에는 일본눈꽃축제 프랑스 아

비뇽축제 등에도 참가할 예정이다고 말

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세계적축제38일 개최

사물판굿전통연희한마당

어린이국악단 아리솔도공연

전통타악기연구회두드리단원과어린이국악단아리솔단원들이오는 3일영국에든버러프린지페스티벌에참가해선보일공연을

시연하고있다 <두드리제공>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원

장 정상열)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서 참가한 유치원 초 중등교

원을 대상으로 2017 여름 국악교육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연수 과목은 교과서에 수록된 장단

을배울수 있는 장구반주법각지역

민요의 개성을 구별할 수 있는 민요수

업(남도민요경서도등) 국악에 대한

기초지식을 이해하는 국악이론 강강

술래단소소금 등이다

또 한가지 악기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해금 가야금

사물장구강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음악교과 과

정이 바뀌면서 음악실기 분야 가운데

소금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교육

과정을 단소와 소금으로 나눠 진행하

고 통합예술교육을 위한 강강술래(무

용+노래+놀이)까지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밖에 단소 연주 청송곡 판소

리 흥보가 중 흥보 박타는 대목

전통 무용 태평무 해금 산조 흥겨

운 삼도 농악가락 등 남도국악원 단

원들이선사하는 다양한 국악공연을

관람한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운림산방 해

양생태관 등 진도의 명소를 방문하는

남도문화탐방도 기획돼 있다 문의

0615404038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남도국악원 711일 교원연수

전통타악연구회


